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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킵스, ‘마스크 대란’ 당시 남들 두 배씩 올리던 판매 가격 동결�최대 1천200억 원 폭리 거부
쿠팡, 마스크 판매 가격 동결로 손해 안으며 사회 기여�코로나19 관련 비용 2천500억 원 이상

2022. 2. 28. – 쿠팡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발생한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판매 가격을 동결한 ‘윌킵
스(Wellkeeps)’의 상생 사례를 재조명했다.

쿠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사회공헌 부문)을 받은 ‘웰킵스’ 박종한 대표의 인터뷰
를 28일 쿠팡 뉴스룸을 통해 공개했다. 웰킵스는 2020년 1월 말 코로나19의 국내 상륙으로 발생한 ‘마스크 대란’때 쿠팡과 함께 마
스크 가격 동결을 결정한 국내 대표 마스크 제조업체다.

마스크 판매의 50~60%가 쿠팡에서 이뤄지는 웰킵스는 코로나 초기부터 국내 마스크 공급에 주력해왔다. ‘마스크 대란’ 당시만 해
도 마스크 제조 역량을 갖춘 업체는 국내에 50여 곳에 불과했고, 타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2배씩 올릴 때 웰킵스는 KF94 마
스크 한 장당 800원~900원으로 가격을 유지했다. 박 대표는 “’국가재난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자’는 철학을 가지고 이같이 결정했
다”고 말했다.

웰킵스 또한 가격을 두 배로 올렸다면 2020년 한 해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1천200억 원의 이익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많은 유통업체들이 마스크를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지만, 쿠팡은 판매가를 동결했다”며 “우리는 단지 이
익을 늘리지 않았을 뿐이지만 쿠팡은 손실을 떠안으며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은
2020년 한 해 코로나19 관련 2천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납품할 때는 마스크가 안 팔리면 반품이 쇄도했기 때문에 작은 브랜드였던 웰킵스에게 쿠팡은 ‘구
세주’같은 존재였다”며 “쿠팡 고객들의 마스크 재구매율이 매우 높고 브랜드도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현재는 고용인원도 2019년
60여 명에서 240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웰킵스는 인지도 및 매출 증진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상장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또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중 하나로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국민의 편에 서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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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며 “쿠팡과 같이 상생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매출 확대의 기회를 얻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
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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